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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과 동역자를 사랑으로 영접하기

성경말씀 요한삼서 1장 5~8절(신약p.396)

암송구절 요한삼서 1장 8절(신약p.396)

찬    송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가 220(통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본 문 이 해

 사도 요한은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한다는 

것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오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당시 순회 

교사들을 극진히 영접하고 환대하였습니다. 당시 순회 교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한 

사명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이오는 이런 사명 자들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이들을 

극진히 영업하고 환대하였습니다.

 

말씀 속으로

1. 편지의 수신자는 가이오가 왜 저자인 사도 요한에게 칭찬받고 

있습니까? 

요한삼서 1장 3~5절 

-  3절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  5절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였는데, 특별히 나그네 된 자들에게 

이런 사랑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보충설명

  요한일서, 요한이서가 당시 이단 사상에 위협받던 교회를 향한 교훈적 

편지라면, 요한삼서는 그의 영적인 자녀 곧 가이오를 향한 요한의 



개인적 편지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이 

자신에게 큰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3절). 가이오의 행함은 나그네 된 

자 곧 복음 전파를 위해 순회하는 교사들에게 신실한 사랑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아들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 요한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2. 가이오의 선행이 왜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까?

요한삼서 1장 7절

-  7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 나그네 곧 당시 순회 교사들은 주의 이름과 복음 전도를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며 수고한 사명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충설명

  1세기 당시 순회 교사들(복음 전도자)은 대내외적으로 전혀 주도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세속 학문 및 이단 종교와 경쟁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오직 복음의 순수성만을 드러내고자”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속의 많은 가르침이 그 보상으로서 특별한 

대가를 요구했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이런 원리대로 자비량 선교사로 

살았습니다(살전2:9).

3.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모범을 들며 오늘 누구에게 어떤 교훈을 

합니까?

요한삼서 1장 8절

-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 우리(모든 성도)에게 나그네(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라고 교훈합니다.

보충설명

  저자 요한은 가이오의 모범을 들며 우리도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권면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이들의 고충을 충분히 



나눔

- 주의 이름을 위해 수고한 목회자들을 잘 섬겨왔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기도

- 가는 사명 자만이 아니라 섬기고 후원하는 사명 자로도 헌신하게 

하소서.

적용

- 이 시대의 가이오로 누구를 어떻게 후원하고 섬길지 결단합시다.

헤아리고 필요를 채워주라는 뜻입니다. 결국 성도인 우리도 가이오처럼 

복음 전도자를 사랑으로 영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한 자로 칭찬받을 것입니다.

묵상 이야기

  고 정필도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섬기는 일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받은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척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머니 

같은 성도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늘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항상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제게 차비와 식사비, 때로는 도서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돕는 천사를 붙여주신 것입니다.”(정필도, “전도자에게 대한 

주님의 위로”설교 중)


